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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사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이다 유대인들에게 성경 다음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탈무드 에 의하면 부모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등장하며,「 」
부모가 둘 다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는 반드시 아버지한테 먼저 물을 가져
다 드린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가져가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
물은 어머니 손에서 아버지 손으로 옮겨 간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부터 아버지의 권위는 매.
우 엄하였다 지금도 가정에서 탈무드 를 가르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이다. .「 」

유대인 어머니는 남편을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모든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맡긴다 이것을.
보는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지위와 존경심에 깊은 신뢰감을 갖게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갖게 하는 힘의 기초가 되었다 아들은.
언제나 이상적인 아버지상 을 구하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을 하며 자라났다 아버지의( ) .像
권위가 유대인 아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하나의 질서가 바로 선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헬라어의 배운다 는 말은 흉내 낸다 모양을 본 뜬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흉내 낸다는 것‘ ’ ‘ , ’ .
은 아버지를 보고 듣는 그대로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아.
들이 흉내를 낼만한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는 모습을 거.
의 볼 수 없거나 아버지 전용의 책상이나 책조차도 없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하,
라고 보채가면서 야단을 치고 성화를 한다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우리 아이는. ‘ ,
통 공부를 하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하면서 푸념을 한다 애당초 그 원인은 아이들이 어렸.’ .
을 때 공부하는 부모를 흉내낼만한 부친상 을 갖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 )父親像
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권위는 아들로서는 마음의 기둥이 되기도 한다 프로이트와 나란히 이름이 일컬어.
지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앨프레드 애들러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가르침을 배
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 수학을 너무나 못해서 낙제를.
하곤 했다 선생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앨프레드는 공부를 너무나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에. “
게 방해가 되니 학교를 그만두고 구둣방에 가서 구두 수선기술이나 배우게 하시죠 라고 권”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충고를 완강하게 물리치고 아들을 잘 타일러서 계속 학교에 다니
게 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면 열심히 수학공부를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 그의 수학에. .
대한 열등의식이 차츰 사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문제를 칠판에 쓰.
고 학생들에게 풀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으나 앨프레드가.
할 수 있다고 했다 반 학우들은 비웃었다 앨프레드는 급우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앞으로. .



나아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풀어냈다 아버지의 참된 권위는 결국 그의 수학.
성적이 학급에서 최고인 우등생이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세계가 인정하는 오스.
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다.

헨린 키신저는 교사 출신이었던 아버지 루이가 책을 읽던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자라났다.
어린 키신저는 날마다 아버지 흉내를 내기 위하여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에 걸터앉아 책을
읽는 아버지의 흉내를 내곤 했다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서는 책 페이지를 넘기며 책을.
읽는 흉내를 내는 것이다 물론 그는 아직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었다. .

아버지의 흉내를 내며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느덧 헨린 키신저는 세계 최고의 권력과 새로
운 외교사 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국무장( ) .外交史
관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어렸을 때 보아온 아버지의 권위있는 모습을 닮아가며 성장을 하였고 그가 늘 바라고
생각하며 구하던 아버지의 모습대로 된 것이다.

우리는 밤늦게 술에 만취가 되어 돌아오고 아침 늦게 까지 늦잠을 자는 나태하며 게으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 아니면 가정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며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아버지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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